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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 옛적에, 닭과 독수리는 친구였어요.
그들은 다른 새들과 평화롭게 살았죠. 아무
도 날 수 없었어요.

2

독수리 날개의 그림자가 땅에 나타날때, 닭
은 병아리들에게 충고했어요. “이 아무것
도 없는 땅에서 부터 피해.” 그러자 병아리
들이 대답했어요. “우리는 바보가 아니에
요. 우리는 도망갈 거에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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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, 땅에 먹을 게 더이상 없게 되었어
요. 독수리는 먹을 것을 찾으러 아주 멀리
걸어 갔어요. 그녀는 지쳐서 돌아왔어요.
“분명히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을꺼야!”
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.

3

다음날 독수리가 왔을때, 닭은 모래를 파헤
치고 있었어요. 하지만 바늘은 없었죠. 그
래서 독수리는 아주 빠르게 날아와 병아리
한마리를 잡고 멀리 사라 졌어요. 그 다음
부터 독수리는 나타날 때 마다 모래를 파헤
치고 있는 닭을 봤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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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룻밤을 잘 자고 나서, 닭은 좋은 생각이
났어요. 그녀는 다른 새들한테서 떨어진 깃
털을 줍기 시작했어요. “우리 이 주운 깃털
들을 우리 깃털에 붙이자, 그러면 우리가
멀리 다니는게 더 쉬워 질거야.” 라고 닭이
말했어요.

4

“나에게 하루만 줘, 그러면 네가 날개를 고
치고 다시 음식을 찾으러 날아갈 수 있어.”
라고 닭이 독수리에게 부탁했어요. “그럼
하루만이야, 만약 네가 그 바늘을 찾지 못
하면, 너의 병아리들 중 한마리를 줘야돼.”
라고 독수리가 말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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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마을에서 독수리만 바늘을 가지고 있어
서 독수리가 처음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어
요. 그녀는 아름다운 날개들을 만들고 닭위
로 높이 날았어요. 닭은 바늘을 빌렸지만
바느질이 싫증났어요. 그녀는 바늘을 찬장
위에 올려놓고 애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려
고 부엌에 들어 갔어요.

5

그날 오후, 독수리가 돌아왔어요. 그녀는
여행 중 느슨해 진 날개를 고치려고 바늘을
돌려 달라고 했어요. 닭은 찬장 위를 찾아
보고 부엌도 찾아보고 마당까지 찾아 봤어
요. 하지만 그 바늘을 찾을 수 없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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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다른 새들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
을 봤어요. 그들도 날개를 만들려고 닭에게
바늘을 빌려 달라고 했어요. 곧 새들은 하
늘 곳곳을 날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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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지막 새가 바늘을 돌려 주려고 했을때 닭
은 그곳에 없었어요. 그래서 병아리들이 바
늘을 받아 갖고 놀기 시작 했어요. 노는 것
이 싫증이 났을때, 바늘을 모래에 두고 왔
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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